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    

 

 

 

 
 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제 136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 년 5 월 8 일         금요일 

파룬궁수련과 우리나라의 법률 
 3. 1997 년에 공포한 형법 제 300 조는 1999

년부터 박해를 받은 파룬궁과는 아무런 관계가 

없다.  

4. 헌법에는 신앙자유와 언론자유가 명확히 

규정되여있다.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률이므로 

헌법과 저촉되는 어떠한 법률、법규는 모두 법

률효력이 없다. “파룬궁은 사교조직이다.”란 글

자는 단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

하달한 내부통지에만 있는데 이 내부통지는 법

률의거로 삼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.  

우리나라 법률기관、사법기관은 종래로 법

률내용과 사법해석에 파룬궁을 사교조직에 넣지 

않았으며 형법 제 300 조에 비추어 “사교를 리용

하여 법률을 파괴한 실시죄”로 파룬궁수련생을 

기소하는 것은 법률적용을 할수 없는 착오이다.  

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앙자유가 있다고 명확

히 규정되여 있다. 파룬궁수련생들이 인터넷사이

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트하거나 진상자료

를 배포하는 것은 신앙자유의 권리이므로 누구도 

박탈할 수 없다.  

1.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“사교조직을 

단속하고 사교활동을 방비、징벌에 관한 결정”과 

“최고인민법원、최고인민검찰원에서 사교조직을 

조직하고 리용한 범죄안건을 처리할데 관한 약간

의 문제의 해석” (1),(2)의 전편문장내용에는 처

음부터 마지막까지 파룬궁이란 석자를 찾아볼 수 

없다. 

2. 공안부에서 하달한 “사교조직을 인정、단속

할데 관한 약간한 문제의 통지”에는 14 개 사교조

직을 제출했는데 그속에는 파룬궁이 없다. 

지난 4 월 26 일 저녁, 신운국제예술단의 오

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마지막 한차례 공연은 

관중들의 우뢰같은 박수소리속에서 원만히 막을  

내렸다.  

오스트레일리아 작곡가

、가수、작가 하드치티(왼쪽 

사진)는 《신운은 단순한 예

술공연이 아니라 바야흐로 일

어나고있는 문예부흥입니다. 

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

시 고무격려해야 합니다. 그

렇지 않으면 이러한 우수한 

문

신운국제예술단은 시드니에서 원만히 결속 
문화를 잃게 됩니다.》

라고 말했다.  

오스트레일리아 상

의원 마리(오른쪽 사진)

는 《매우 아름답고 정

채로운 신은공연은 우리

들에게 도덕을 준수하고 

사람을 존중하며 하늘이 

준 우리 세계를 아껴야

한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 

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근본인 우리 생명존재 

의 의의를 다시 인식하

게 했습니다.》라고 말

했다. 

       오스트레일리아련방

의회 의원 패트리크(오른

쪽 사진)는 《신운공연은 

세계에 드리는 위대한 예

술이며 가장 우수한 중국

문화의 위대한 본보기입

니다.》 라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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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최근에 랍치되였던 최홍화(崔红花)、김영애

(金英爱)、황미화(黄美花)、지영숙(池英淑) 등 

4 명 파룬궁수련생들은 지난 4 월 29 일 아침에 

장춘으로 압송되였다.  

■ 룡정시파룬궁수련생 전창률(全昌侓)은 근간

에 룡정시간수소에 감금되였다. 

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

법이다. 박해에 참여한 모

든 악인들은 즉각 박해를 

중단하고 자신의 생명에 대

해 책임지기 바란다. 

박해

폭로 
연변박해소식 

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초불집회 
 

지난 4

월 24 일 저

녁, 미국 로

스엔젤레스 

수련생과 지

지자들이 중

국령사관앞

에서 초불집

회를 열고  

“4.25”10 주년을 기념했고 박해로 사망된 동수들

을  추모했으며 중공의 잔폭한 죄행을 폭로했다. 

캘리포니아대학 교수 오영년이 집회에서 파

룬궁“4.25”상방은 중공이 탄압할 리유가 되지 않

는다고 지적하고 나서 례를 들어 미국의 사례를 

말했다. 《부쉬가 제 1 차취임선서를 할때 2 만 

미국민중이 항의하러 갔지만 미국정부는 민중을 

탄압하지 않았고 부쉬가 제 2 차취임선서를 할때 

어떤 사람들은 관을 들고 항의했지만 미국정부는 

여전히 민중을 탄압하지 않았다. “인민공복”이라

고 자청하는 중공은 “주인”이 “하인”과 화애롭게 

몇마디 말을 한후 곧 탄압하기 시작한 이것은 중

공의 폭정의 본성을 돌출히 드러냈다. 

미국우주총서분기추진실험실 과학자이며 파

룬궁수련생인 구정박사는 이렇게 말했다. 《수련

자가 버리는 것은 세속의 명리이기에 인간의 정

권에 대해 흥취를 느끼지 않는다. 이 10 년동안 

파룬궁은 어떠한 정권도 세울 것을 주장하지 않

았으며 다만 박해를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. 파룬

궁은 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장대해져 세

계 80 여개 국가에 널리 전해지고 있는가? 그것

은 “쩐싼런”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버릴 수 없기 

때문이다.》 

점점 젊어지는 98 세 할아버지 
 

대만 사법의사

였던 마제우 (马济
宇)는(윗 사진) 올

해에 98 세이다. 

10 년전 88 세가 

되던 때부터 그의 

몸은 극히 쇠약해

져 심장병、전립선

비대증、뇨실금 등 

각가지 병에 걸려 

입원하여 장기간 

치료했으나 병세는 

점점 악화되였다. 모진 병마속에서 사는것이 죽

기보다 못하다고 여긴 그는 자살하려고 했다. 마

침 한 친구의 소개로 사회의무원이며 파룬궁수련

생인 림봉국(林凤菊)이 그를 간호하게 되였다. 림

봉국의 권고를 들은 마제우는 설수가 없어서 앉

아서 파룬궁동작을 따라배우기 시작했다. 며칠동

안 련공했더니 그의 온몸은 거뿐해졌다. 90 세에 

가까운 그는 가부좌할때 몹시 아팠지만 매일 견

지했다. 몇달후에 15 분, 나중엔 1 시간동안 견지

할수 있었다. 이렇게 석달동안 련공한 그는 심장

병약을 먹지 않았고 지팽이를 내버렸다. 다섯달

후, 그의 전립선비대증이 소실되고 매일 복용하

던 수면제를 8 일만에 한번씩 복용했다. 8 개월

후,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편히 잘수 있었다. 

이때로부터 그는 매일 “전법륜”책을 읽었고 련공

을 견지했다. 이리하여 그의 병은 제거되고 건강

해졌으며 인생의 행복을 느꼈다. 그는 《나는 올

해에 98 세이지만 근 10 년동안 련공을 견지하니 

점점 젊어집니다.》라고 감격되여 말했다. 

마제우할아버지는 최근 몇년동안 미국에 세

번, 홍콩에 아홉번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、한국 

、싱가포르 등 나

라에 가서 파룬궁

을 널리 전하는 

활동에 참가했다. 

그는 《나는 나이

가 많지만 세계각

지로 다니며 세인

들에게 중공이 파

룬궁을 박해한 잔

혹한 죄행을 폭로

하고 “파룬궁이 

좋다.”는것을  알

려줍니다. 》 라고 

말했다. 

복 많이 받으세요. 


